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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 21.(화) 11:00 이후(1. 22.(수) 조간) / 배포 : 2025. 1. 21.(화)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전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지원
… 설 연휴(1.27∼30,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

(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 대책기간 동안 총 3,484만 명(전년대책기간 5일 2,70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1.29)은 601만 명에 달하는 최대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하고,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증가(2.8%→3.7%)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544만 대) 대비 7.7% 줄어든 

502만 대로 명절 연휴 증가로 통행량 분산이 예상된다.

    * 이동인원·교통수단은 한국교통연구원, 고속도로 통행량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측

 ㅇ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설 전날(1.28)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1.30)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5년 설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조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조사기간 / 방법 : ‘24. 12.17 ~ 23(7일간)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 조사표본 : 10,000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0.97%)

□ 국토교통부는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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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 세부내용은 참고파일 첨부)

 ㅇ (①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작년 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5개 구간

(329.8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

한다. 또한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

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통소통 상황 등을 제공한다.

 ㅇ (②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설 전·후 4일간(1.27∼30)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신설(7개소), 지역 관광

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을 실시

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하여 휴게소·역사 등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여객선 운항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ㅇ (③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3%(27,850회), 9.0%(약 147.9만 석) 

늘린다.

 ㅇ (④교통안전 확보)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6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24.12.30

∼’25.1.10)과 공항(13개)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25.1.2∼1.8)을 

실시하였다. 또한 TV·라디오·유튜브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ㅇ (⑤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폭설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장비·자원을 확보하고,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결빙 

우려가 있는 구간에 제설제를 예비 살포한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상황반 

운영과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며, 항공기 결항 등에 따른 체류

여객 지원을 위해 편의물품 등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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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

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ㅇ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

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참고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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